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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역사 인물 중에서 가장 존경 받는 사람을 꼽으라면 너나없이 세종대왕

이 아니면 이순신을 말해, 막상막하 아슬아슬한 머리다툼을 할 것이 뻔하기 때

문에 이 두 분을 우리의 양대 위인이라고 결론 짓는데 별 이의가 없을 것이다. 

이 두 분이 그와 같이 지극히 숭앙 받는 이유와 업적은 재론하는 것 조차 좀 

쑥스럽지만 이 두 분을 비교해 보면 지극히 다른 점과 신비하리만큼 일치하는 

점을 함께 보게 된다. 

이 두 분이 몸을 일으킨 입지와 이룸은 극명한 대립각과 콘스라스트를 이루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세종은 그 부왕인 태종의 계획적이며 무자비하고도 피비린내 

나는 왕권 강화 노력으로 이룩한 무소불위의 탄탄한 왕위에 올라 거칠 것이 없

는 치자(治者)의 위치에서 시작했고, 이순신은 영락한 사대부 집안에서 몸을 빼

어 말단 무관으로 세간에 나아가 임금과 치자 계급의 온갖 박해와 음해를 이기

며 솟아 올랐으니 실로 절묘한 대비가 아닐 수 없다. 

이룸의 콘텐츠를 보아도 이순신이 우리 역사상 최악의 국난인 임진 7년 전쟁을 

맞아 하늘이 무너지는 어려움을 이기고 전쟁을 승리로 귀결지은 무공(武功)으로 

대변되는데 비해 세종의 이룸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진 말인 

한글 창제를 비롯하여 천문, 지리, 농업, 역사, 인쇄, 편찬, 의약, 아악 등 광범

위한 영역에 걸쳐 조선의 평화 인프라를 구축한 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시작한 자리와 업적의 코드가 전혀 다른데 비해, 이 두 분의 

기막힌 일치점이 있으니 그것은 그들 이룸의 근저인 백성을 첫째로 생각하는 

마음가짐, 즉 애민 민본 민주 의식이 그것이다. 

이순신은 임금에 앞서 백성을 먼저 생각했으며, 그러므로 정유재란 당시 ‘부산 

앞바다로 나아가 대마도로부터 바다를 건너오는 적장 가등청정을 잡아오라’는 



선조 임금의 출전 명령을 ‘이는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며 부산 앞바다는 죽

음의 바다로 사랑하는 수천 병사를 의미 없는 죽음에 내 보낼 수 없다’는 생각

으로 임금의 명령에 불복하고 투옥과 백의종군을 맞이했다. 

한편 훈민정음 서문에 나타나는 세종의 한글 창제의 취지를 보면 ‘한문이 우리 

말과 맞지 않아 어리석은 백성이 이르고자 하는 바가 많아도 제 뜻을 실어 전

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 이를 딱하게 여겨…’로 되어 있어 일반 백성의 

어려움을 첫째로 생각했다고 밝히고 있다. 

임금이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무에 그리 대단하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겠지

만 상식과는 달리 세종의 한글 창제와 반포는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유는 집현전의 실세인 부제학 최만리와 신석조, 김문, 정창손 등 일곱 노장 

학자들이 한글의 반포를 ‘상스러운 글’이라고 하면서 맹렬히 반대했기 때문이며, 

끝내 백성의 편에 서서 이 반대론자들을 투옥까지 시키는 파란을 겪으면서도 

한글 보급 의지를 버리지 않으셨으니 이보다 더한 백성 사랑이 있겠는가. 

그렇다, 세종과 이순신의 완전코-드는 백성, 곧 대중을 첫째로 생각하는 애민 

민본 사상인 것이다. 

그런데 스트레스 때문일까? 세종은 54세로 단명했고, 이순신은 54세로 전사했

으며, 중국의 전설적 전략가 제갈량도 오장원에서 54세로 파란을 마감했으니, 

54 그것은 하늘이 정해 놓은 재사의 수명인가? 아쉽기만 하다. 


